
유리킨사이 

 

 잘라낸 금박이나 금니(아교에 개어 만든 금박 가루)으로 문양을 그려 넣는 

유리킨사이는 비교적 새로운 도자기 시타에쓰케(유약을 바르기 전에 도자기 바탕에 

그림을 그리는 것) 기법으로, 2001 년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금은 예로부터 도자기 장식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송나라 

시대(960~1279)부터 도기를 구워낸 후 금으로 그림을 그리는 우와에쓰케(유약을 

발라 구운 도자기 표면에 다시 채색하여 가마에 넣고 저온으로 구워 내는 것) 

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기법은 17 세기에 일본에 전해졌으며, 긴란(금실을 

씨실로 하여 무늬를 놓은 화려한 비단의 일종) 직물과 비슷하다 하여 ‘긴란데’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리타(현재의 사가현)와 구타니(현재의 이시카와현)의 

도예가들이 이 기법을 받아들이게 되며 긴란데는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시간이 흘러 유리킨사이 기법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금은 유약을 유리화시키는 굽는 과정의 높은 온도에서 녹거나 변형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긴란데 등에서는 금장식을 최종 공정인 우와에쓰케 기법으로 

처리하여 저온 소성을 통해 금을 고정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금이 표면 가까이에 남아 시간이 지나면서 쉽게 벗겨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1960 년대 초반, 이시카와현 출신 도예가 다케다 아리쓰네(1888~1976)가 

‘유리킨사이’라는 새로운 기법을 탄생시켰습니다. 금박을 투명한 유약으로 감싸 

저온에서 구워내는 이 기법은 금박의 손상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부드럽고 은은한 

광택이 나게 합니다. 

 

 유리킨사이는 먼저 고온의 유약으로 도자기를 굽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트레이싱 페이퍼에 그림을 그린 후, 그릇에 문질러서 전사합니다. 그리고 

11cm 정사각형 금박에서 필요한 그림조각을 잘라낼 배치를 신중히 계획한 뒤, 각 

조각에 그림의 위치를 나타내는 번호를 매깁니다. 그 후 두께 약 1 만 분의 1mm 

정도의 매우 얇은 금박을 그림이 전사된 2 장의 화지(일본 전통 종이)로 감싼 뒤, 

그 위에서 손으로 조심스럽게 필요한 조각을 잘라냅니다. 복잡한 작품일 경우, 수백 

개의 극소형 조각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접착제 역할을 하는 저온 

유약을 얇게 발라 그릇에 붙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핀셋으로 작은 금박을 

하나씩 정성스럽게 붙여 나갑니다. 금박은 약간의 숨결로도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와 높은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금박을 붙인 후, 금색 안료나 금가루로 세부적인 부분을 더 그린 다음, 바늘 같은 

도구로 금박을 긁어 선을 그립니다. 이를 건조시킨 후, 붙인 금박이 밀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투명한 저온 유약을 발라 마지막으로 구워냅니다. 

 

 유리킨사이의 명인들은 은박이나 백금박을 사용하거나 금박을 겹치거나 금박 

두께를 조절하는 등 다양한 기법으로 질감과 투명도를 변화시켜 다채로운 표현의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2001 년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받은 요시타 미노리(1932~) 역시 

유리킨사이를 완성도 높게 발전시킨 이시카와현 출신의 도예가입니다. 


